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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해해수청, 강릉 영진항 선박과 충돌한 파손 등표 복구 추진
- 영진리수중방파제2호등표 복구를 위한 설계용역 추진 -

동해지방해양수산청(청장 박정인)은 선박과 충돌하여 파손된 강릉시 영진항

의 영진리수중방파제2호등표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한

다고 밝혔다.

영진리수중방파제2호등표는 영진항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이 수중방파제

와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한 항로로 안내하고자 2021년 12월 설치되

었다.

그러나, 올해 7월 어선과 등표 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등표 시설물

의 일부가 파손되었고, 표체가 기울어지는 등 손상이 생겼다. 이에, 동해해수

청은 사고 직후 관련 정보를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전파하고 해양경찰서

와 협력하여 해당 사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.

동해해수청은 이번 설계용역을 통해 기존 파손 등표 철거 등 다양한 처

리 및 복원 방안을 마련한 후 등표 복구를 추진할 예정이다.

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“파손된 등표를 신속히 복구하여 후속 안전사

고 발생을 예방하고 선박이 안심하고 운항할 수 있는 안전한 해양교통환

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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